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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6582648]오전 11:00			                     인도자: 문은배목사


전       주	반  주  자
Prelude
[bookmark: _Hlk6582621]*예배의 기원	인  도  자
Prayer of Invocation
*경배의 찬양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함  께
    Song of Praise                           
*죄의 고백 및 사죄의 선포	다  함  께
Confession of Sin and Pardon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Confession of Faith  
기 도 인 도	인  도  자      
Prayer of the People                                                              
새교우 환영 및 교회소식	인  도  자
Sharing of the Community 
봉       헌	   123장 저 들 밖에 한 밤중에  	다  함  께
Offering                                       
봉 헌 기 도 	인  도  자 
Prayer for offering
[bookmark: _Hlk7084703]성 경 봉 독	마1: 18-25 (신약 p. 1)	인  도  자
Scripture Reading                                                                                        
찬       양	길찬양대
Anthem
말씀의 선포                       임마누엘로 오시다	문은배목사
Sermon                       He Comes As Immanuel
  결단의 찬양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다  함  께
      Prayer in Unison
*파송의 말씀 및 축도	설  교  자   
      Charge & Benediction
*후       주	반  주  자
Postlude
       
     * 가능하신 분은 좌석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지난 주일 설교 요약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을만한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다가오셔서 나의 마음을 여시고,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는 일체의 과정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딛는 용기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수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남자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도덕이 엄격한 그 당시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다면 엄청난 시련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의 용기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헌신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신을 초청하였을 때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답게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리아가 걸었던 그 겸손과 용기 있는 믿음과 희생과 헌신이 있는 순종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할때 우리도 예수님을 낳는 귀한 영적 체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눅1:26-38/ 믿음, 순종 그리고 성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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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일 헌금 통계
	헌금 총계 3,989.00

주정헌금: (260.00)  주일학교 (63.00) 
십  일 조: 갈경석/갈은주 곽명국 김준호/김사라 박이구/조수자 이순례
              박재형/박수현 신성섭/박기란 이세종/이성순 (1,616.00) 
감사헌금: 곽명국 양선영 문은배 박배기 (250.00)
기타헌금: 이영길/김연아(1,000.00/ 토요비전학교 지원)
              갈경석/갈은주(800.00/ 오디오 찬송/성경 구입 지원) 


교 회 소 식

1.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은 성탄주일로 지키며 성탄 절기 헌금 드립니다. 
3. 성탄축하 행사가 오늘 저녁 5시에 있습니다. 2시에 총 예행연습이 
    있습니다. 행사 후에 저녁식사를 Golden Corral에서 합니다.  
4. 성탄절 예배를 수요일(25일) 11시에 드립니다.
    수요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5. 지난 주일 공동의회를 통해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청빙위원: 이세종 이영길 박이구 갈은주 서창훈>
    청빙절차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6. 오늘 점심식사 후에 공천위원회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임직자(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7. 내년 주일 헌화 봉사와 식사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게시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내년도 달력을 배부하오니 필요한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9. 환우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토요비전학교가 잘 준비되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세금보고을 위한 헌금 내역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12월 행사계획 
12/1(주일)/대강절시작/셀모임   12/22일(성탄주일)/성탄축하행사 12/25일(수)/성탄절 예배  12/31일(화)/송구영신예배
성탄 인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도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교회가 겪어야 했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정성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저희 교회가 누린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올해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성탄절이네요.
그간 부족한 모습에도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 강생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길 기원합니다. 
Merry Christmas!   담임목사 올림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문은배 목사 (Rev. Eun Bae Moon) /423-580-1716

	부목사
	  김인 목사 (Rev. In Kim)/  254-245-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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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주자
	신의수



2019년 표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사43:19)
	41권 51호                                                          2019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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